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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관광 브랜딩 방향 모색 특별 강연
회원 도시별 역점 추진 사업 발표

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전담기구(RTO)가 남해군에서 로컬브랜딩을 위한 관광 역할 등을 논의하

는 회의를 열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부산·울산·광주·전주·김해·남해 등 국내 14개 회원 도시와 부산관광공사, 남해관광

문화재단 등 지역관광전담기구(RTO)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PO(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

구) 2024년 한국 지역회의를 지난 18·19일 이틀간 남해군 엘림마리나앤리조트에서 열었다고 22일 밝혔

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18~19일 이틀간 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구 한국 지역회의를 열었다. /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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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관광전담기구는 2002년 8월 세계 주요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국

제관광기구로, 올해 현재 16개국 187개 도시와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 남해관광문화재단은

2022년 7월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최초로 TPO에 가입했다.

회의 첫날인 18일에는 한국 로컬관광 브랜딩 방향을 모색하는 ‘로컬브랜딩을 위한 관광의 역할’이라는 주

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, 부산시와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지역관광 관련 사례 발표도 있었다.

또한, 회원 도시 역점 추진 사업도 발표했다. △안동시 ‘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’ △부산시 ‘15분 도시’ △

김해시 ‘김해 방문의 해’ △문경시 ‘문경 찻사발 축제’ △울산 동구 ‘울산조선해양축제’ △인도네시아 족자

카르타 ‘와양 족자의 밤 카니발’ 등이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이번 TPO 한국지역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리브

랜딩 성과인 ‘독일마을호텔’을 참가자에게 소개했다. 더불어 새롭게 문을 여는 호텔 객실과 서비스를 체

험하는 한편 요트체험, 스페이스미조 투어 등을 진행해 남해관광자원 다양성을 선보였다.

장충남 군수는 “남해군은 마을과 마을, 산과 바다, 해안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국민관광도시”라며 “연

간 600만여 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남해가 국외 관광객도 찾고 싶은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앞으

로도 TPO를 중심으로 국내외 도시와 기관과 상호 협력·교류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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